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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550 dental 

hygiene students in Daegu from May to June,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using Likert 5 

point scal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 way ANOVA, post hoc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est. Results: The mean sco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3.40 poi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3.14 points were above average. Every sub-field of emotional intelligence had static correlation, 

and there wa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every specific field. The academic 

adjustment (r=0.515)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r=0.458)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higher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ore was, the higher the college life adjustment was. 

Variables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cluded economic status, 

major satisfaction, self-emotional, use of emotional and emotional control (37.7%, p<0.001). Conclusions: 

Emotional intelligenc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ntal hygiene students to adapt well with the demands 

of college life. The college should provide the efficient programs in the curriculum that helps enhanc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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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대학에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무수행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

업기초능력, 즉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하여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기

술능력, 정보능력, 자기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수리능력 총 10개 영역[1]을 전공분야마다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부적응 학생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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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탈락률 감소를 위해 각종 심리검사와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입생들의 빠른 대학생

활 적응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2]. 

대학생 시기는 미래 인생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는 중요한 과정의 단계

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의 대학생활과 학과적응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함께 앞으로의 삶의 비

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3].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

면, 대학환경 만족 등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으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4,5]. 감성지능은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

한 변수로 감성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고[6],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에 적

응하는 능력이 높으며,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여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해결에 능

숙하다.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해와 높은 인식 수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8].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인 감정의 측면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

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조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9], 대상자와 관계형성을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10,11].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

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보

이나[12],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았다[13].

치위생 전공자의 경우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과 면허취득을 위한 전공수업을 해 나감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감성지능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수준을 규명해 보는 것은 중요

한 의미가 있다. 이들이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임상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는 한과 김[14]의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연구와 강[15]의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타 전공학과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고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수준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

과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D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의 연구목적과 작성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동의한 재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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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50부의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536부(회수율97.0%)를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선행연구[2,9,16-18]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감성지능 16문항, 대학생활 적응 25문항으로 각 

요인별 세부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동아리 활동, 전공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 학

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제수준은 ‘상’, ‘중’, ‘하’, 동아리 활동은 ‘예’, 아니오’, 전공만족은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과 Law[9]가 개발한 WLEIS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정[16]이 번안하여 김[17]이 사용한 것을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총 4개

영역으로 자기감성이해 4 문항, 타인감성이해 4 문항, 감성조절 4 문항 및 감성활용 4 문항으로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은 .832 이었다.

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Baker와 Siryk[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도 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18]가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최[2]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총 5개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

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은 .874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

다.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을 보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한 평균치 차이를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

응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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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11 2.1

Female 525 97.9

Grade Freshman 192 35.8

Sophomore 171 31.9

Junior 173 32.3

Economic status High 27 5.0

Average 327 61.0

Low 182 34.0

Club activities Yes 87 16.2

No 449 83.8

Major Satisfactio Satisfaction 258 48.2

Average 247 46.1

Dissatisfaction 31 5.8

Total 536 100.0

Table 2. Averag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Number of question Mean±SD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16 3.40±0.77 1~5

Self-emotional 4 3.69±0.72

Others’ emotional 4 3.70±0.74

Use of emotional 4 3.19±0.83

Emotional control 4 3.00±0.80

College life adjustment 25 3.14±0.93 1~5

Academic adjustment 5 2.87±0.95

Social adjustment 5 3.31±0.87

Emotional adjustment 5 3.16±1.01

Personal adjustment 5 3.02±0.95

Institutional adjustment 5 3.35±0.91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525명(97.9%), 학년은 1학년이 192명(35.8%), 경제적 수준은 중이 

327명(61.0%), 동아리 활동 유무는 아니오가 449명(83.8%)으로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

족 258명(48,2%), 보통 247명(46.1%), 불만족 31명(5.8%)순이었다<Table 1>.

2.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

본 연구대상자는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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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lf-emotional Others’ emotional Use of emotional Emotional control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Gender

Male 15.64±2.46 0.585 15.00±1.95 0.685 14.36±2.66 0.752 15.82±3.12 0.106

Female 14.74±2.39 14.78±2.27 12.74±2.73 13.50±2.35

Grade

Freshman 14.83±2.30 0.708 15.03±2.27 0.042 12.94±2.73 0.342 13.49±2.50 0.884

Sophomore 14.64±2.48 14.87±2.35 12.53±2.76 13.53±2.41

Junior 14.82±2.39 14.45±2.12 12.83±2.70 13.61±2.23

Economic status

High 15.89±2.21
b

<0.001 14.89±2.12 0.971 14.30±2.13
b

<0.001 13.37±2.24 0.841

Average 14.94±2.12
ab

14.78±2.14 13.05±2.61
a

13.52±2.24

Low 14.28±2.78
a
 14.79±2.50 12.05±2.86

a
13.62±2.66

Club activity

Yes 14.79±2.23 0.330 15.20±2.22 0.457 12.95±2.66 0.861 13.18±2.87 0.006

No 14.76±2.43 14.71±2.26 12.74±2.75 13.61±2.2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03±2.31
b

0.017 14.96±2.19
b

0.013 13.43±2.71
b

<0.001 14.22±2.20
c

<0.001

Average 14.59±2.47
ab

14.74±2.30
b

12.46±2.45
b

13.08±2.38
b

Dissatisfaction 13.94±2.19
a

13.71±2.25
a

9.87±2.85
a

11.65±2.09
a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c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3.40±0.77이었으며, 하위영역은 타인감성 3.70±0.74, 자아감성 3.69±0.72, 감성활용 3.19±0.83, 감성

조절 3.00±0.80 순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3.14±0.93이었고, 하위영역은 대학애착이 3.35±0.91

로 가장 높았고, 학업적응이 2.87±0.95로 가장 낮았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년이 높을수록 타인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감성과 감성활용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동아리유무에서는 감성조절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p<0.001).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회적응, 정서적응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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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Personal adjustment

Institutional 

adjustment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Gender

Male 16.73±3.64 0.298 17.36±3.70 0.020 16.64±5.77 0.017 16.91±3.14 0.451 19.91±3.18 0.607

Female 14.28±2.85 16.55±2.55 15.79±3.69 15.06±2.69 16.43±3.29

Grade

Freshman 14.43±2.82 0.048 16.61±2.69 0.858 16.28±3.74
b

0.019 14.92±2.82 0.182 17.01±3.10
b

<0.001

Sophomore 13.90±3.09 16.60±2.40 15.19±3.59
a

14.98±2.39 15.68±3.51
a

Junior 14.64±2.70 16.47±2.63 15.91±3.82
ab

15.40±2.87 16.75±3.23
b

Economic status

High 14.56±3.17
b

0.003 17.56±3.24
b

<0.001 16.81±4.78
b

<0.001 15.67±3.44
b

<0.001 16.48±4.15 0.426

Average 14.64±2.85
b

16.83±2.41
ab

16.56±3.61
b

15.52±2.59
b

16.65±3.13

Low 13.74±2.82
a

15.93±2.64
a

14.32±3.34
a

14.24±2.61
a

16.25±3.52

Club activity

Yes 14.59±2.99 0.831 17.20±2.63 0.470 16.08±3.66 0.864 15.06±2.52 0.752 16.62±2.94 0.129

No 14.28±2.86 16.44±2.55 15.76±3.76 15.10±2.75 16.48±3.39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16±2.82
c

<0.001 17.18±2.77
b

<0.001 16.62±3.94
b

<0.001 15.54±2.79
b

0.001 18.24±2.79
c

<0.001

Average 13.71±2.70
b

16.01±2.28
a

15.26±3.37
b

14.74±2.50
ab

15.33±2.58
b

Dissatisfaction 12.39±2.70
a

15.84±2.02
a

13.42±2.96
a

14.19±3.10
a

11.35±3.29
a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c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학년에서는 1학년에서 정서적응과 대학애착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p<0.001). 

경제적 수준에서 대학 애착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p<0.001).

5.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성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각각의 세부영역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감성지

능영역 중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과 각 세부영역

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그 중 학업적응(r=0.515), 대학애

착(r=0.458)이 전체적인 감성지능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그리고 감성지능점수

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 전체를 종속변수로 감성지능 중 자아감성, 타인감성, 감성활용, 감성조절, 전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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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 1

x2 0.342*** 1

x3 0.358*** 0.135** 1

x4 0.282*** 0.265*** 0.475*** 1

x5 0.162*** 0.055 0.515*** 0.500*** 1

x6 0.369*** 0.177*** 0.296*** 0.235*** 0.302*** 1

x7 0.292*** 0.050 0.375*** 0.215*** 0.467*** 0.549*** 1

x8 0.261*** -0.001 0.252*** 0.144** 0.327*** 0.486*** 0.703*** 1  

x9 0.226*** 0.099* 0.454*** 0.458*** 0.519*** 0.452*** 0.547*** 0.393*** 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x1: Self-emotional, x2: Others’ emotional, x3: Use of emotional, x4: Emotional control, x5: Academic adjustment, 

x6: Social adjustment, x7: Emotional adjustment, x8: Personal adjustment, x9: Institutional adjustment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justment

Classification B SE β t p-value*

(Constant) 12.236 0.942 　 12.983 <0.001

Grade -0.034 0.098 -0.012 -0.344 0.731

Economic status -0.627 0.151 -0.149 -4.152 <0.001

Major Satisfaction -0.994 0.142 -0.255 -6.980 <0.001

Self-emotional 0.161 0.038 0.165 4.223 <0.001

Others’ emotional -0.075 0.039 -0.073 -1.939 0.053

Use of emotional 0.217 0.036 0.253 6.012 <0.001

Emotional control 0.182 0.040 0.185 4.494 <0.001

R
2
=0.385, Adjusted R

2
=0.377, F=47.055 (p<0.000) 

*by the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수준(β=-0.149, p<0.001), 전공만족도(β=-0.255, p<0.001), 자아감

성(β=0.165, p<0.001), 감성활용(β=0.253, p<0.001), 감성조절(β=0.185, p<0.001)이었고, 모형 

설명력은 37.7%로 나타났다<Table 6>.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감성지능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감성지능과 대학생

활 적응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진로를 설계하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

성을 통해 대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 평균은 3.40이였고, 하위영역 중 타인감성이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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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절이 3.00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한과 김[14]의 3.33, 강[15]의 3.2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구[10]의 3.39와는 유사하였고, 김[17]의 

3.61, 송과 채[21]의 3.64, 이 등[22]의 3.55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해석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차이

는 없었다. 하위영역은 이와 구[10], 한과 김[14], 강[15], 김[17]의 연구에서 모두 감정조절이 가장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업무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14].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

생들에게 감성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 내에서 감

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양과목을 증설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을 올리

는 것이 필요하다[19].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3.14이였고, 하위영역 중 대학애착이 3.35로 가장 높았고, 학업적응이 2.87

로 가장 낮았다. 이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3]의 3.18,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20]의 2.93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학업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적 학습능력을 포함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직면했을 때의 행동, 학업 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을 구성요

소로 평가하는 것[18]으로 이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과 학과에서의 지속적인 분석과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요구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에 대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구[10]의 연구, 송과 채[21]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감

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송과 채[20]의 연구와, 이 등[22]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과 김[14]의 연구는 학년이 낮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감성과 감성활용이 높게 나타나 한과 김[14]의 연구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김[17]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과 관련한 모든 영역

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등[22]와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많은 대학

생들이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이 감성활용, 즉 감성을 개인의 성과와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9]

이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정서를 통제하고 정서 갈등을 긍정적

으로 처리하면서 대학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결과는 남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적

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경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3]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

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 등[6]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최 등[6]은 전공학과에 맞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학

생의 선발은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미래에 전문직업인으로서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지

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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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세부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적응(r=0.515), 대학애착(r=0.458)이 감성지능과 강

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성지

능은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변수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 수준이 높고, 감성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다[6,21].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고,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대인관계 형성 유지 및 갈등해결에 능숙하다[7]. 오와 김

[23]은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을 중심

으로 한 대인관계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간호대학신입생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향상시켜서 학교생활과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경제적 수준(β=-0.149, 

p<0.001), 전공만족도(β=-0.255, p<0.001), 자아감성(β=0.165, p<0.001), 감성활용(β=0.253, 

p<0.001), 감성조절(β=0.185, p<0.001)이 유의한 변수였고, 모형 설명력은 37.7%였다. 경제적 수

준과 전공만족도가 높으면서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 등[6]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전공만족이 유의한 변수로 나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은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고, 임상에서 요구하는 원

활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자아존중감과 타인과

의 관계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양과목 증설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확신과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의 체계적

인 상담시스템 운영이나 선후배간의 멘토 ․멘티제도 등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변수인 감성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관련성을 입

증하고 그 효과를 규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성적수준을 반영한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 

감성지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수준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6년 5월부

터 2016년 6월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D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을 536명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

에 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감성지능 평균은 3.40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타인감성 3.70, 자아감성 3.69, 감성활용 

3.19, 감성조절 3.00 순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3.14이었고, 하위영역은 대학애착이 3.35로 

가장 높았고, 학업적응이 2.8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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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이 높을수록 타인감성이 높았고(p<0.05).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감성과 감성활용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과 관

련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p<0.001). 

3. 대학생활 적응 중 사회적응, 정서적응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p<0.05), 학년에서는 1학년에서 정서적응과 대학애착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1, p<0.001). 경제적 수준에서 대학 애착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

응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p<0.001).

4. 감성지능은 모든 하부영역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과 각 세부

영역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그 중 학업적응(r=0.515), 

대학애착(r=0.458)이 감성지능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그리고 감성지능이 높

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 일반적인 특성 및 감성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한 결

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설명력은 37.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수준(β=-0.149, p<0.001), 전

공만족도(β=-0.255, p<0.001), 자아감성(β=0.165, p<0.001), 감성활용(β=0.253, p<0.001), 

감성조절(β=0.185, p<0.001)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치위생 전

공자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

학에서도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양과목의 증설이나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 등 실질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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